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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성, 미국법인에 1161억원 출자
효성아메리카에 2억5000만달러 …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

효성이 해외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1161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출자키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, 효성은 1월27일 이사회에서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1억2000만달러를 출

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.

효성 자기자본의 6.56%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5년 전체 해외투자금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다.

효성아메리카는 효성이 100% 지분을 보유한 현지 자회사로 1161억원을 추가 출자하면 총 투자액이 2억5000

만달러(2419억원)로 늘어난다.

국내기업 대부분의 해외법인이 판매법인이지만 효성아메리카는 타이어코드․스틸코드 등 타이어부품과 스

판덱스 원사 가공공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.

효성 관계자는 “효성아메리카에 출자한 1161억원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와 향후 보완투자 등의 

재원으로 사용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판매법인이던 효성아메리카가 2000년대 연이은 현지공장 인수를 통해 생산법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재무 

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재계에서는 효성이 해외법인에 대한 대규모 출자를 설 연휴 직전 공시하면서 설비투자 등의 구체적인 내역

을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.

이에 효성 관계자는 “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일 뿐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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